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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槪要

형태（形態）는 어떠한 물체（物體）가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 

로 갖게된 물체 고유의 특성（特性）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 

（知覺） 방법중 시각（視覺）에 의해 포착되는 본질적인 특징（特徵）중 

의 하나이기도 하며 그 물체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가장 최초로 

전달될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물체의 성격（性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크게 

작용（作用）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 문화속의 형태 이미지는 과거에서부터 우리만이 갖어온 

자연과의 끊임없는 조화력闇和力）과 친화력（親和力）속에서 그 의 

미（意味）를 이어오고 적용되어 왔으며 문화적으로 계속되는 외부 

로부터의 침략을 겪으면서도 자연과의 순수한 동화력（同和力）을 

잃지 않고 맥을 이어왔다.

5천여년이란 긴 기간동안의 역사（歷史）를 통하여 거듭되어온 

우리 문화는 현재에 이르러 뚜렷한 주체성（主體性）과 민족성（民 

族性이 있는 전통문화와 거의 서구문화로 채워져 있는 현대 문 

화와의 혼돈속에서 우리만의 뚜렷한 전통성（傳統性）과 상징성（象 

徵性）을 부각시키지 못한채 거의 서구화되고 있는 문화속에서 우 

리 문화의 실체（實體）를 완벽하게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속에서 

맥을 이어온 우리만의 고유한 형태 이미지를 현재 보편화（普遍 

化）되어 있는 서구식 사고에서 비롯된 조형분석 기준으로서가 아 

닌 우리 전통문화속에서의 생활（生活）, 환경（環境）, 의식（意識）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국적 사고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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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韓國의 文化的 背景

1 .自然環境

자연환경（自然環境）에 대해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풍토（風 

土）'란 말로 사용하여 옷t다. 풍토란 기후（氣候）와 토지（土地）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서양의 자연환경이란 말과 같은 말이 

라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풍토를 중시（重視）하는 사 

상적 경향（思想的 傾向）에 의하여 풍수사상（風水思想）이 발달 

（發達）하게 되고 우리 민족정서（民族情緖어I 지대한 영향（影響） 

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상의 기본개념（基本槪念）은 인 

간의 정서가 풍수 곧 자연 환경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그 

에 의하여 인간의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과 자연 

환경이 문화를 변형（變形）시키고 발달시킨다고 하는 문화 결 

정론적 견해（決定論的 見解）인 것이다.

풍토는 한 민족이 지금까지 그 속에서 살아온 기후（氣候）, 

지형（地形）, 생태（生態）, 토양（土壤）, 식생（植生）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우리가 지각（知覺）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가장 거 

대한 지각 대상이 되는 것이匚卜.

우리 나라의 자연 환경은 그 형태（形態）가 갖고 있는 

완만함과 부드러움, 무난함에 특징（特徵）을 두고 있다. 

인간이 자신의 손과 도구를 통하여 파고 뚫고 다듬지 않 

아도 스스로 조형적 형상（造形的 形象）을 오묘하게 나타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인간의 손이 더해진다 

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과 자만심에 의한 상처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대로 보고 관조（觀照）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의 자연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다.

우리의 자연은 인공적인 모습과 서양의 날카로움, 강인함 

등의 어떠한 특성（特性）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체가 그저 

자연스러워 보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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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징들은 특히 우리 나라의 산의 형태에서 잘 나타나 

고 있다.

우리의 산은 우리를 지각적으로 긴장（緊張）시키지 않는다. 

모든 인간의 심리（心理）는 긴장이 해소（解消）되는 쪽으로 이동 

하는 경향（傾向）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산은 

긴장 자체를 거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 

감을 기피（忌避）하는 조형（造形）의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우리의 산은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넓은 평야 

나 호수 주변에 우뚝 솟아 있거나 가파른 절벽과 때로는 힘 

차 보이고 남성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매우 직선적이고 날카로와 보이는 형태 

가 주를 이루는 서양의 산들과는 다른 편안함과 완만함, 불 

쑥 솟아있지 않고 봉우리와 봉우리가 마냥 연결되어 마치 부 

드러운 선의 끝없는 진행같아 보이는 형태（形態）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우리의 산들은 산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수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지 

고 또한, 공통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대상물（對象物）로서 존 

재（存在）하고 있으며, 우리의 산은 산악이 많은 지리적 조건 

（地理的 條件）과 동양의 자연주의 사상（自然主義 思想）의 영향 

（影響）으로 인하여, 생활（生活）과 사고（事故）에 대한 관념（觀念） 

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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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에게 산이라는 대상은 생활과 함께 하는 존 

재（存在）로서 내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늘 함께 하는 

익숙하고 친숙한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신라（新羅） 이후 우리 민족에게 깊은 영향（影響）을 미쳤던 

풍수 지리설（風水 地理設）에서 산의 형태는 다섯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오성（五星）이라고 한다. 오성이란 그림 

2와 같이 금성（金星）, 목성（木星）, 수성（水星）, 화성（火星）, 토성 

（土星）을 말한다. 이 오성의 체（體）와 세（勢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금성은 둥근 모양으로 뾰족하지 않고 고요하며 동（動）하 

지 않는다. 고산（高山의 금성은 종（種）이나 가마와 같은데 

머리가 둥글고 광채가 나고 살찌고 윤택하고 기울지 않아야 

길격（吉格）으로 친다. 평강（平퓌의 금성은 삿갓이나 거그F러 

진 말（斗）과 같고 둥글고 구슬이 달린 듯한 것이 길격이다. 

평지（平地）의 금성은 둥글고 살이 찌고 현릉（弦稜이 있는 것 

이라야 길격이다. 그러나 너무 살찌면 배부른 것이니 흉（I刈 

하고, 너무 여위면 마른 것이니 그 또한 흉하다.

목성（木星） 화성（火星） 토성 （土 星） 금성（金星）

수성 （水星）

그림 2

여기서 우리는 자연에 일종의 신비력（神秘力）을 인정하고 

그 힘이 인간에게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미친다는 풍수사상 

（風水思想）에 의하여 산에 대한 길격을 허（虛）하면서도 실（贄 

하고 「실」하면서도「허」하다고 할 수 있음에 두고 있다.

이는 산이 정복의 대상이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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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하지만 특별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대상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지형（地形）은 신생대 제3기 이 

전에 형성되었으며 제4기에 이르러서는 지각운동이 별로 없 

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 지괴를 이루고 있고, 장기간의 완 

만한 조륙운동과 침식 기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대략 3,500만년 이상의 지형사를가지 

고 있으며 오랜 시간을 통하여 완만한 외인적 요인에 의해서 

생성（生成）되어 노년기성 지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산의 형태는 산으로 지각된다기보다는 산과 산 

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한 

바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대하는 산은 마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처럼 지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울타리처럼 지각되는 산은 우리의 자연 친화사상（親和思榭이 

나 우리의 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인 

간은 항상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벽 근처나 자 

신을 가려 주는 엄폐물이 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가장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 은신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낮은 산들이 울타리처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지형은 우리의 의식에도 매우 안정되고 조화로운 균 

형감을 제공해 왔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산은 지각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지평선이 

나 수평선이 좀더 두드러진 지각 대상이 된다. 예를들어 우 

리는 「자연」하면 대개 산을 연상한다. 또한 우리에게 있 

어서 뒷동산이라는 말 속에는 결코 특별하지 않은 일상생활 

속의 추억과 경험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린시절 

뒷동산에서 뛰어놀던 기억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마치 고향이 

나 다름없는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의 모든 산들은 그 의미와 형태와 이미지와 심리적 거리등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뒷동산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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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경험을 이루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산은 우리에게는 떼어 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우리나라 농촌의 대부분은 뒤로는 산을 업고 앞으로 들을 

보고 있으며, 들판 너머에는 다시 산들이 담장을 이루고 있 

다. 이와같이 산은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지각 대상이었다.

우리의 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속에 존재하는 모 

든 자연환경들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긴 역사속에서 기후（氣候）를 포함하여 자연의 외적 

요인들은 우리의 지형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부각（浮 

刻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의 형태가 갖고 있는 완만함과 부드 

러움, 무난함 등의 특성들은 우리의 긴 역사속에서 오랜 풍 

화（風化）, 침식（寢食）, 퇴적（堆積）, 완만한 조륙운동 등의 외적 

요인들로 인하여 생긴 결과물이다.

2 .文化環境

우리의 문화는 칼로 자른 것과 같은 날카로움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하고 정확한 기하학적 인간으로 

교육되거나 변해가는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직선적인 표현 

（表現）을 싫어하는 우리의 의식（意識）을 날카로운 형태로 비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가늘고 기 

하학（幾何學）적인 형태감으로 표현할 수도 없다.

우리의 자연환경에서 본 것과 같이 문화는 자연으로부터 

분리（分離된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즉, 자연화（自然 

化）하는 존재로서 인식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 

다.

예를들어 흔히 우리는 이태리 문화를 대리석 문화라고 일 

컫는데, 그렇다면 한국 문화는 이에 대응（對應）하여 화강암（花 

崗巖）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조형（造形）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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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지형（地形）이 주로 어떤 종류의 암석뿂石）을 제공해 주 

었느냐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것은 지형적 조건（條件）이 문 

화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화강암의 질감이나 그것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의 특 

징은 대리석으로 창조되는 형태의 경우와는 근본（根本）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대리석 조각들은 우리의 감탄（感歎）을 자 

아내게 하기에 충분한데, 그것은 대리석이 칼로 파내려갈 수 

있을 만큼의 연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단단한 화강암에서는 상상 조차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으로 쳐서 돌을 다듬어내는 우리 석공（石工）의 인내 

（忍、耐）는 대리석 문화권이 가지지 못한 우리만의 특성을 드러 

내 주고 있으며, 이때 금속과 돌의 부딪침은 곳 인간의 내면 

성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두눈으로 바라보는 형태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대리석에서 느끼는 즐거움과는 달리, 아무리 파 들 

어가도 좀처럼 형태가 드러나지 않는데 대한 고통（苦痛）과 막 

막함, 우리가 바라보고 인지하는 대상의 형태가 그대로 드러 

날 수 없게 하는 화강암의 한계, 표현의 과정이 필요로 하는 

길고긴 시간과 노력 등의 어려움을 요구（要求）하며, 따라서 

외면성（外面性）보다는 내면성（內面性）의 세계와 깊이 관련되어 

질 수밖에 없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문화는 고대에서부터 

뿌리깊게 우리의 전통의식（傳統意識）속에 자리잡아 왔던 설화 

（說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신의 아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사 

람이 된 곰과 혼인하여 단군을 낳았고 그가 바로 우리의 조 

상이 되었다는 시조설화（始祖說話）는 신과 동물이 결합하여 

인간이 되었고 이것은 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동물, 식물, 자 

연현상）을 하나의 일원체계（一元體系）로 인식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만이 신관（神觀）이나 자연관（自然觀）은 서양의 신과 

인간을 이분법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체계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의 무속신앙（巫俗信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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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은 우리 문화 일반에 넓게 연관되어 있었는데 무속에 

서 이야기하는 신앙체계는 다신교적 신앙체계라 할 수 있匚卜. 

즉 신들은 인간의 현세 생활에서 경험되거나 관련이 있는 사 

물, 현상, 상태의 모든 것에 깃들여 있다고 본다. 또한 실제 

살아있었던 사람이 죽은 후 그 영혼이 신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사상은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 

는, 우주의 모든 현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현상으로 인 

식하는 전통사상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傳統思想）에 종교（宗敎）가 미친 영향 

（影響）은 거의 절대적（絶對的）이라 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 

에 우리나라 민족의 의식과 정신（精神） 또는 문화에 있어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 

인 종교로는 유교（儒敎）, 불교（佛敎）, 도교（道敎）를 나눌 수 있

1） 유교（儒敎）

유교가 이 땅에 전래（傳來）된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이며 따 

라서 우리 문화와 사상에 많은 영향（影뿁을 미쳐 온 것을 부 

인（否認）할 수는 없다. 더욱이 조선 500여년은 유교의 국교 

사로 정통의 위치（位置）를 혹卜고히 하고 여러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만큼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 사상 또는 민족 

의식을 논위（論為）할 때 유교를 우선 머리속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유교는 공자（孔子, B.C.551 〜 BC479）를 창시자（創始者）로 

하여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이다. 그런 면에서 유교는 

종교라기 보다 가르침이 더 옳다는 입장에서 유학（儒學이라 

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종（敎宗）을 겸한 유교의 경우 종교 

적인 면에서 일반 백성에게 숭상（崇尙）이 된 반면, 유학의 경 

우 학자들에게 숭상되어 통치 이념（通治 理念이나, 일반 윤 

리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유학의 핵심 개념（槪念）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仁）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다시 한마디로 묶는다면 유학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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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도（道）'라고 할 수 있는데 인은 그 실천적 덕목（實踐 

的 德目）이라 할 수 있다. 맹자（孟子）는 진심편（盡心篇） 下에 

서 '인（仁）이란 사람이니, 인（仁）과 인（人）을 합하여 도（道）라고 

한다二口하여 도의 궁극적 개념（窮極的 槪念）을 명시하고 있 

다. 말하자면, 인이란 성숙（成熟된 인간으로서 지（知）, 정（情）, 

의（意）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이 하나로 통일된 인격（人格）속에 

모두 갖추어 높은 수준의 조화（調禾口）를 이룬 인격체（人格體）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인은 인이 완성된 인격체, 그것이 곧 

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 나라의 유학 사상（儒學 

思想）에서도 나타나는 바 '인심（人心）'이 항상 도심（道心）의 명 

을 들으면, 인심이 또한 도심이 되는 것이다고하여 도의 궁 

극적 이치（理致오卜 인（仁） 곧 인（人）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교에서는 인위（人爲）에 얽매이지 않음으로 근본사 

상이 자연의 이치에 따르고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음을 말하 

고 있다.

2） 불교（佛敎）

불교 역시 우리 민족의 사상과 문화 및 민속에 미친 영향 

이 지대하다. 현재 우리 문화에 남아있는 문화의 대부분이 

불교문화 유산（遺産）이고, 그것에 의하여 불교의 핵심 사상이 

우리 문화권（文化圈）에 수용（受容）되면서 자연의 원리에 순응 

（順應）하는 문화적 표현（表現）의 결정체（結晶體）를, 우리는 너 

무나 익숙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상적인 원 

리를 제시（提示）하고 그것을 구하는 종교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는 우리의 문화권에 들어와 사상적 문화 

적 변화와 수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 

왔다. 불교는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는데 어느 누구도 

제약（制約）이 있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깨닫고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인 것이다. '공（空）'의 개념이 

나 '무（無）'의 개념, 또는 허（虛）'의 개념, 그 어느 것이고 깨달 

음의 한 이치일 뿐 그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해탈은 자유스럽고 자연스런 핵심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一


